
삶과 생명

‘보건’이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이라고 한다.

즉 보건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에 봉사하는 일이다. 

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의 ‘살아있음’을 보존한다는 뜻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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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보건’이란 ‘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’, ‘병의 예방, 치료 등으로 사람의 건강과 

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’이라고 한다.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, 

즉 보건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에 봉사하는 일이다. 그리고 그것은 

각 사람의 ‘살아있음’을 보존한다는 뜻이다. 

그렇다면 생명, 살아있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생명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

동, 앞으로의 계획, 귀하게 여기는 가치, 사랑과 평화의 기반이 된다. 만일 우리

가 죽게 된다면,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한다. 말하자면, 생명이

란 지상의 모든 가치가 의미 있게 실현되기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래서 

생명은 ‘근본 가치’라고 말할 수 있다. 

그런데 현대 사회는 살아있음의 의미를 전적으로 ‘효율성’과 ‘성과’에 따라 평

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. 어떤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, 주변에 무엇인가 유익한 

그렇다면 생명, 살아있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?

생명이란 지상의 모든 가치가 의미 있게 실현되기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. 

그래서 생명은 ‘근본 가치’라고 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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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은 

존재 자체로 

인정받고 

존중받아야 하며, 

한 사람의 

살아 있음은 

그 자체로 

보호받아야 한다.

역할을 할 수 있을 때, 비용보다 이득을 많이 낼 수 있을 때야 살아 있다는 것

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려는 듯하다. 이렇게 된다면,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못

할 때 그만큼 삶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도 감소한다고 생각하게 된다. 특히 건

강을 잃어버리고, 그래서 독립적인 활동이 힘들어져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돌

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될 때, 자신이 주변에 짐이 되는 만큼 삶의 의미가 

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. 그런 사고방식이 자살, 안락사 등으로 사람을 내

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. 

그러나 인간은, 그리고 생명은 효율성의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

인간은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며, 한 사람의 살아 있음은 그 자

체로 보호받아야 한다. 이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분명한 가치이며, 사회생활 

안에서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는 안전판과도 같다. 이 안전판이 불안해질 때, 

우리는 각자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고, 

이것은 우리를 각박하게 만들 것이다. 

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자체로 환대받고 사랑받고 보호받았던 것

처럼,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삶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각자는 인간

으로서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환대받고 사랑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. 

이런 생명의 의미를 보존한다는 것, 그것이 생명 존중의 길이고 우리가 사는 

길이라고 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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